
화석연료, 기후변화로 투자 위기
ExxonMobil・Chevron 주식도 처분 바람 … 관련기업은 난색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고조되면서 미국의 연금펀드가 화석연료기업에 대한 투자 철회를 고심하고 있다고 파

이낸셜타임스가 1월31일 보도했다.

미국 공공연금펀드 중 하나인 시애틀 근로자 은퇴시스템(SCERS) 이사회는 투자위원회 회의를 열고 석유나

석탄, 가스기업들의 주식을 매각할지에 대해 논의한다고 세실리아 카터 SCERS 이사가 밝혔다.

마이크 맥긴 시애틀시장이 SCERS에 ExxonMobil, Chevron을 포함한 관련기업의 주식 보유분을 처분해달라

고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화석연료 생산기업에 대한 투자를 둘러싸고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SCERS는 전체 투자자산 가운데 1% 미만인 약 19억달러를 석유나 석탄, 가스기업에 투자하고 있다고 맥긴

시장측은 밝혔다.

SCERS가 화석연료 생산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완전히 손을 뗀다면 연금펀드로서는 1번째 사례로 기록될 전

망이다.

아울러 미국의 유명 환경운동가 빌 맥키벤이 주도해 온 화석연료 생산기업에 대한 정부, 대학, 종교단체 등

의 <투자 철회> 캠페인의 가장 눈에 띄는 성과 가운데 하나라고 파이낸션타임스는 평가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화석연료 생산기업과 관련단체는 난색을 표했다.

밀턴 케이틀린 세계석탄협회 대표는 해당분야에 대한 투자 철회 움직임은 “1차원적”이라고 비판했다.

케이틀린 대표는 그동안 화석연료가 경제 발전과 빈곤 해소에 기여한 측면을 무시하는 것이며 보다 깨끗한

화석연료 기술개발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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